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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1.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2.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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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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